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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콘텐츠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미그룹, 혁신 성과 기반 하반기 임원 인사…김나영-최인영 부사장 승진


비만치료제-R&D-기술수출-의료기기 등 부문 성과 기반 6명 임원 승진

[image: ](2026년 7월 2일) 한미그룹이 각 부문 혁신 성과를 창출한 임원 6명에 대한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하반기 정기 임원 인사는 전문경영인 체제 수립 이후 처음으로, 한미그룹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에서 3명, 사업회사 한미약품에서 3명이 승진했다. 

한미약품의 경우, 올 초 취임한 황상연 대표이사의 첫번째 임원 인사로서 미래와 혁신 성장 부문에서 사업의 방향을 이끌겠다는 황 대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사진> 한미약품 혁신성장부문 김나영 부사장(왼쪽)과 
미래성장부문 최인영 부사장


한미그룹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연구개발(R&D), 글로벌 사업개발(BD), 헬스케어 사업 등 그룹의 핵심 부문에서 성과를 낸 인재들을 중심으로 한 성과 중심 승진 인사다. 한미그룹은 올해 글로벌 기술수출과 비만·대사질환 중심의 혁신신약 개발 경쟁력을 시장에서 인정받으며 성장 모멘텀을 확보한 바 있다.

이번 인사에서는 한미약품 김나영 전무와 최인영 전무가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한미사이언스는 신준섭 상무가 전무이사로, 맹지웅 상무보가 상무이사로, 이준원 이사가 상무보로 각각 승진했다. 또한 한미약품 최재혁 그룹장이 이사로 승진했다.

한미약품 김나영 부사장은 비만·대사질환 성장 전략인 H.O.P(Hanmi Obesity Pipeline) 프로젝트의 체계적인 사업화 전략을 구축하고 시장 진입 기반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최인영 부사장과 맹지웅 상무이사는 차세대 혁신신약 개발 및 글로벌 사업 성과를 주도하며 한미의 R&D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 최근 글로벌 제약사와의 대규모 기술수출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했고, 한미약품의 고유 플랫폼 기술 ‘랩스커버리’의 가치를 재조명하며 글로벌 시장 성과를 이끌어냈다. 

최재혁 이사는 미래성장부문 비만대사센터에서 비만·대사질환 파이프라인 연구개발을 수행하며, H.O.P 프로젝트 등 핵심 파이프라인 개발에 참여해 왔다.

한미사이언스 신준섭 전무이사는 헬스케어사업부문 의료기기 사업을 성장시키며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와 조직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이준원 상무보는 의료기기기획팀을 이끌며 신규 사업기획과 제품 전략 수립, 사업 운영 효율화 등에서 성과를 창출해 이번 승진 대상에 포함됐다. 

한미그룹 관계자는 “이번 임원인사는 성과와 전문성, 미래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성과 중심 인사”라며 “글로벌 신약개발과 기술수출, 헬스케어 신사업 등 그룹의 핵심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미그룹]

<승진>

[한미약품]
▲전무→부사장 : 김나영(혁신성장부문)
▲전무→부사장 : 최인영(미래성장부문)
▲이사 : 최재혁(미래성장부문 비만대사센터 비만대사팀)

[한미사이언스]
▲상무→전무이사 : 신준섭(헬스케어사업부문 의료기기본부)
▲상무보→상무이사 : 맹지웅(Innovation본부 L&D전략팀)
▲이사→상무보 : 이준원(헬스케어사업부문 의료기기본부 의료기기기획팀)

<끝>

■ 자료 문의 : : 남예주 차장 (02 410 9089), 최희라 과장 (02 410 9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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